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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suitable material that can be a real help to make the creativity development teaching method for creative inspirations of fashion design. To achieve these goals, researched and analyzed the creativity studies in the fields of psychology, education, and design (visual design, product design, fashion design, etc.) published in the national journal. Through this analysis, were extracted the characteristics of creativity, teaching methods for creativity learning, and expression methods. Based on this, intend to provide the creativity characteristic, the expression method, and the problem solving process in teaching methods for promoting fashion design ability. After the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lassical 4P (Place, Person, Process, Product) is important to a creativity development teaching method for fashion design. The elements of creativity of a creativity development teaching method for fashion design are 5elements; curiosity, openness, originality, patience, and synthetic ability. Second, the typical method is a drawing (such as a sketch) when visually express and embody ideas in fashion design. Drawing is an important activity that is working with the right brain and the left brain. Drawing exercises will reduce the burden of expressing ideas, providing pleasure and fulfillment in the development of creative ideas. Third, offered 5stages to solve problems of a creativity development teaching method for fashion design; understanding stage, idea stage, visualization stage, evaluation stage, and verification stage. Abstract intangible ideas are concreted and elaborated through stages of visual manifestation such as language, symbol, and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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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제품에 독특함과 유용성의 가치를 더하며 소비자들의 다양한 감성을 만족시키고 있다.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창의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전문가들조차도 창의성을 타고난 사람들만의 특권같은 능력으로 여겼으나, 최근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창의성은 선천적이지만 교육, 사회, 문화, 환경적 지원 등을 통해 후천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고 심리학과 교육학의 후속 연구들에 의하여 지지 받고 있다(Choe, 1998; Jeon, 1997; Jeong & Cho, 2012; Kim et al., 2002; Kim et al., 2010; Kim & Lee, 2004; Lee, 2002; Lim et al., 2009; Park, 1993; Sternberg et al., 2009/2004; Sung et al., 2008). 이것은 미약한 창의성이 후천적 노력과 훈련에 의하여 일깨워지고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적합한 창의성 개발 교육법의 필요성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창의성의 개념은 하나의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진 않지만, 많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라고 말할 수 있다(Choe, 1998; Jeon, 1997; Kim, 2004; Lee, 2002; Lee & Kim, 2015; Park, 1993; Shin, 2001; Song & Lee, 2012; Sternberg et al., 2009/2004). 창의성의 ‘새롭다’는 의미를 일반적으로 ‘전무후무(前無後無)한’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보니 ‘창의적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것은 큰 부담감을 갖게 하여 사고가 경직되고 자유로운 발상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창의성은 기존에 있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과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제거한 후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수정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약간의 다름에서 오는 새로움과 차별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의성에 의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유용하고 가치 있는 약간의 다름이 주는 신선함이 시의적절하게 나타난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성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Sternberg et al.(2009/2004)에 의하면 창의성 관련 연구들은 창의성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인지적, 능동적 속성들이 일생 전반에 걸쳐 발달한다고 하였다. Levinson(1978)은 청년기와 성인기에 이르러서 중요한 것은 창의적 성취와 관련된 특정 능력 자체의 개발이기보다는 사회적 지지(Gardener, 1993)와 좋은 스승(mentor)을 만나는 것이라 하였다(as cited in Choe, 1998). Lee et al.(2012)은 창의성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연구에서 대학생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충분히 가능하도록 노력한다면 창의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자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였다. 따라서 창의성 능력 개발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지도를 받는다면 개인의 능력을 발현시키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풍요로운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트렌드를 선도하는 새로운 디자인을 끊임없이 전개해야 하는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 맞게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육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면 매우 고무적일 것이다.

      이 연구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의 전개 능력을 위한 창의성을 육성하고 개발하는 교육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법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공의 특성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사이의 소통과 학생의 학습능력 및 성격적 특성이 모두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심리학-교육학-디자인의 통합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학생의 능력을 잘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창의적 발상으로 다양한 디자인 전개를 유연하게 하는 패션디자인 능력 육성을 위한 창의성 개발 교육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패션디자인 능력 육성을 위한 창의성의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패션디자인능력 육성을 위한 창의성 표현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셋째, 패션디자인 능력 육성을 위한 창의성 문제 해결 과정과 특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2.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심리학, 교육학, 디자인 분야에서 이루어진 창의성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심리학 분야
        초기에는 창의성의 이론적 접근 방법으로 인지발달론적 입장(과정과 산출물 강조), 인본주의적 입장(사람과 과정에 중점), 성격·환경적인 입장(사람에 중점)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등 창의성의 정의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과 접근이 이루어졌다(Jeon, 1997).

        Hah(2003)는 과거 Guilford식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시각들이 늘고 있으며, 특히 문제 발견이 창의적 사고나 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한다는 연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통합적인 시각을 말하였다. Choe(1998)는 창의성 정의에 관련 연구들이 심리적 또는 역사적 범주로 나뉘어 이루어지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개인의 사고능력 및 성향의 배양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르게 평가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가지는 역할의 중요성을 보고하였다.

        Kim and Min(2012)은 창의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과 창의성 사고과정의 문제 해결 및 창의성이 발현되는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Park(1993)은 창의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능검사로 수량화되는 지적 능력과 문제에 대한 능력들(민감성, 유연성, 유창성, 독창성) 및 성격특성은 관계가 거의 없으며 모든 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Osborn(1963)과 Hayes(1989)의 창의적 사고의 본질에서 문제 해결 과정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제안하였다. Jeon(1997)은 창의성에 정의인 고전적인 4P의 중요성과 함께 과거에는 주로 각 특성의 개별적인 연구들이었으나, 근래에는 4P의 상호작용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통해 창의성 요소들의 관련성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였다.

        Song and Kim(1999)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암시적 창의성 이론은 명시적 창의성 이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20세기 중반 이후의 창의성이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뜻하고 모든 활동 영역에 적용 가능한 바람직한 특성으로 간주되는 창의성 개념의 시대적 변화 양상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Choi and Choe(2001)는 창의성 영역을 전문적 영역(과학 영역)과 상식적 영역으로 나누어 전문분야에서 창의성 발현을 살펴봄으로써, 통합모형을 통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세분화되는 창의성 연구들의 체계모형과 접목을 시도하였다.

        Kim(2004)은 창의성에 대한 안면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검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창의성 측정에 한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근원적인 개념과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 창의성 특성의 구성요소 및 역할과 중요성을 살펴서 창의성의 실체에 접근함에 있어 인간의 인지능력과 관계된 객관적인 근거가 되었다. 창조성은 성격, 태도, 자아, 학습, 양육 등 다양한 심리학적 구성개념의 복합적 상호작용(Decey & Lennon, 1908)이기 때문에 개념화와 이론화를 위해서는 심리학적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Kim and Min(2012)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 심리학에서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학의 창의적 교육법 특성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인 창의성 개발 방법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2.2. 교육학 분야
        Choe(1998)는 창의성이 인간 발달 단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에서 창의적 인물들의 성인기 특징을 살펴보면 스승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이것은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육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함께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Kim et al.(2002)과 Shin(2001)은 외국의 발상법(Torrance, Osborn)을 참고로 한 창의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도를 통하여 창의성 함양을 돕고자 하였고, Choe et al.(2012)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창의성 환경에 대한 창의성 교과목 현황과 내용분석에서 교육적 환경을 살펴보았다.

        대학생의 창의적 능력과 창의적 성향에 관한 인식 조사(Kim et al., 2010; Lee et al., 2012) 및 창의적 능력과 창의적 성격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Lee, 2002)에서 성, 학년, 전공과 같은 상황에 대한 다양한 고려가 이루어진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교육 연구 평가와 창의성 교육의 유형을 중심으로 한 교육 연구동향 분석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학에서 교육 환경의 중요성과 학교 내외 및 사회와 소통하고 연계하여 체험할 수 있는 창의적 활동에서 활발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Jeong & Cho, 2012; Kim & Lee, 2004).

        Jeon(1997)은 대학생의 창의력 훈련이 창의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에서 후천적인 교육과 환경에 의하여 창의성이 개발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창의성 개발을 위한 적절한 교육법이 디자인 분야의 대학생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된다면 창의성 개발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일수록 창의적인 교육에 대한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효과적인 교육법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된 훈련의 중요성과 지도하는 교수들의 능력이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Kang & Yang, 2005; Kim et al., 2002; Kim & Park, 2012; Lim et al., 2009; Shin, 2001; Song & Lee, 2012).

        창의성 능력의 개발 정도에서 어린 연령대와는 차이가 있지만, 전공에 대한 전문성과 집중성에 있어 효과적이고 적절한 교육법 개발에 대한 연구들은 특히 디자인 관련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 1997; Kang & Chung, 2000; Lee, 2009).

        교육학 분야에서 최근의 창의성 연구는 연구 대상의 연령, 교과목 종류, 수업 방식(개별, 팀 지도, 매체 종류 등), 전공 유무,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창의성 교육법 적용과 효과에 따른 연구 방법의 확대를 통하여 그 효과성을 살펴보려는 활발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육법에 의해 대학생의 창의성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은 각 분야의 실제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적극적인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인 창의성 교육법을 제안하고 적용하는데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3. 디자인 분야
        Hong and Jeong(2008)은 디자인 콘셉트 도출 과정에 적용하여 구체화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선호요인에 따른 디자인 구성요소와 심미성 요소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디자인 제품 개발에 적합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Heo(2003)는 디자인 콘셉트 작성 시 조형적·기능적·구조적 방향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 디자이너들의 직관적인 판단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았는데,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요소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새로운 관점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사람의 자유로운 감성적인 발상은 조건의 제약에 의한 구조화가 아니라고 하였다.

        또 창의적 디자인 방법론에 관한 사례연구 및 실태조사 연구를 통하여 창의성에 대한 현대 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사고와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노력하였다(Cho, 1999; Cho, 2008; Choi et al., 1998; Choi & Choi, 2007; Chung & Kim, 2005; Hong & Choi, 2007; Hong & Jeong, 2006; Lee, 2005; Park, 2005). 이 연구들은 제품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론 도출은 무형의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전환하여 개인적인 제약요건에 의한 디자인 전개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단시간에 성공적인 디자인 해결안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Kim(2008)은 디자인 창의성은 실용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독창성의 개념이 일반 독창성의 개념과는 달라서 창의성 평가도구도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독창성과 실용성 영역으로 구성된 디자인 창의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 개발을 통하여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Kang and Yang(2005)은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의 3요인으로 구성된 검사를 통해 초급 학습자의 창의적 표현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개인의 부족한 요인을 교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 창의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경험과 훈련에 의해 개발될 수 있기에 후천적인 훈련의 역할을 지지하고 있었다.

        디자인 분야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는 기초적인 조사를 통한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발상 기법과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서 방법론에 대한 다양성과 기능성 및 심미성을 함께 분석하고 있었다. 소비자의 만족감의 욕구에 더욱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실질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들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4. 패션디자인 분야
        창의성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기존의 패션에서 영감 또는 발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사와 특성 분류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의상 디자인에 영감을 주는 회화 작품을 중심으로 표현기법에 대하여 창의적 발상법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는 발상법과의 관련성을 디자인 요소와 원리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Cho, 2004; Kim & Yoo, 2002; Lee & Geum, 1996; Sung & Yoo, 2002).

        창의성 방법론과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존의 패션디자인을 예로 디자인 전개에 발상법(체크리스트법, 스캠퍼법, 형태분석법, 시네틱스, 구성선 분석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디자인 전개 방법을 분석, 분류, 추출하였다. 그리고 패션디자인에 발상법이 적용 가능한가를 살펴보고, 이를 응용한 연구자의 제작 작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적용을 보여주었다(Cho, 2010; Choi & Kim, 2014; Do, 1996; Kong, 2008; Kong & Chae, 2005).

        최근에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프로세스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패션디자인에 적합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Eun & Lee, 2006; Jo & Lee, 2011; Kim, 2009; Kim, 2014). Oh and Lee(2007)는 창조적 디자인 프로세스를 6개의 단계별로 효과적인 창조성 기법을 적용하여 창의적 디자인 개발을 프로세스 전체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Kim and Park(2010)은 아이디어 발상의 내적/외적 유형화 방법을 제시하며 언어를 통하여 인지심리학적, 감성적 측면을 디자인으로 시각화시키는 전개 과정을 제시하였다. Kim(2014)은 창의적인 디자인 발상을 위한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어휘를 통한 패션디자인 발상 전개 과정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창작 사고를 확장시키고 디자인 발상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Lee et al.(2004)은 환자복 개발에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도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직관력을 중심으로 교육 방안을 연구하거나(Lee, 2006), 심리학자(M. Csikszentimihalyi & H. Gardener)의 관점으로 창의성 분석 모형을 개발하는 등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성 개발에 영역적 특성에 접근하며 실질적 효과를 주고자 하는 연구(Lee & Kim, 2015)로 발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창의성 연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개인적 능력이 함께 요구되는 창의적 발상을 위한 방법론을 찾는 것에서 효과적으로 디자인을 생성하고 전개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그러나 개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효성을 검증한 연구들은 부족한 상태이다.

      

    

    

  
    
      3. 연구 방법
      창의성과 창조성은 사회문화적 측면에 의하면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포괄하여 창의성으로 일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의 수행 시기가 한국적 창의성 개발 교육법의 불모 시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교육법을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은 실질적인 제안을 위하여 심리학, 교육학, 디자인 분야의 국내 전문 학술지에 실린 창의성 관련 연구논문으로 한정하였다. 조사 범위는 창의성에 대한 국내 연구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1990년대의 1993년~2015년 6월이며, 자료수집은 전문 연구자료 사이트(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riss.kr)에서 하였다.

      심리학 및 교육학 연구에 의하면 창의성은 훈련을 통하여 길러질 수 있는 후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효과가 미비하거나 변화가 적기 때문에 교육학에서 창의성 개발 교육법은 주로 유치원, 초등생, 중학생의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대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참고는 하되 직접적인 자료로써 사용되는 것에는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단 내용에 따라 연령에 있어 대학생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제안한 연구의 경우에는 자료에 포함하였다. 또 교육 방법에 있어서 개인에 대한 지도와 팀으로 지도하는 운영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패션디자인이 일반적으로 개인의 발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이므로 1대 다수의 일반적인 수업의 형태인 개인의 창의성 능력 개발을 위한 제안을 기본으로 하고자 한다.

      수집된 선행연구 자료를 분석하여 창의성에 대한 전공 분야별 창의성 연구의 경향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창의적인 패션디자인 전개 능력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훈련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창의성의 특성, 표현 방법, 문제 해결 과정과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4. 결과 및 논의
      Smith(as cited in Jeon, 1997)는 창의적인 교수방법에서 ‘No method is method’라고 했는데,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정해진 유일한 교육법은 없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단 하나의 교육법은 없어도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론이 있다면 창의성 육성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학문의 창의성 관련 선행연구를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다학제적 특성을 가진 패션디자인 교육 현장에 적합한 교육 방법의 특성을 찾는데 효과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4.1. 패션디자인 능력 육성을 위한 창의성의 특성
        창의적이고 다양한 패션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내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법을 위하여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함께 필요하다. 확산적 사고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전개하고 이끌어내는데 유용하고, 수렴적 사고는 창의성에 대한 직관과 객관적인 분석력 및 결론을 도출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에서 발상의 대상은 은유, 유추, 관념 등과 같은 무형의 추상적인 것과 유형의 구체적인 사물이나 특징 등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대상이 창의성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발상의 대상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를 설정한 후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과 조립의 과정을 거친다. 생각을 구체화시켜 정리할 때에도 막연한 무형의 생각은 단어나 문장 등의 언어적 표현과 간단한 도형이나 도식을 이용하여 추구하는 방향을 단순한 표현으로 드러내어 정리한다. 다음으로 단순하게 표출되기 시작한 아이디어를 이미지 맵, 스케치, CAD,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화, 제작의 방법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제시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발상법을 사용하게 된다. 추상적인 무형의 아이디어는 구체화되어 유형으로 표현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으로 탄생되는 것이다.

        이때 디자이너 개개인의 인지능력 및 표현력을 파악하고 적합한 지도 방법이 적용된다면 디자이너의 개성 표현과 대중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창의적인 디자인 능력이 표출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Guilford(1950)가 미국 심리 학회에서 창의성에 대한 기조연설을 한 이후 창의성에 대하여 100여 개 이상의 정의가 등장하였고, Rhodes(1961)가 이 중에서 창의성 연구에 적합한 정의들을 수집해 보니 56개였다고 한다(as cited in Choe, 1998). 그리고 서로 중복되는 것들을 비교, 분석하여 4가지로 구분한 창의성 측면이 고전적인 ‘4P’이다. 4P란 창의물들이 나올 수 있는 창의적인 환경이나 장소(Place), 창의적인 과정(Process), 창의적인 사람(Person), 창의적인 산출물(Product)을 말한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창의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4P의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P의 중요성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개인의 창의적 사고능력과 성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능력이 올바르게 발현되고 수용되며 평가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역할도 창의성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창의성은 복합적인 것으로 사람의 지적인 측면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창의적인 환경에서 효과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적합한 창의적 산출물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Kang(2011)은 창의성 개발을 위한 수업이 창의성 능력의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4가지(학습자, 교사, 교과 과정, 수업 상황과 맥락) 교육 환경의 틀 속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창의성의 고전적 4P의 관점과도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환경, 과정, 사람, 산출물의 고전적 4P의 창의성 측면을 수용하며, 연구자가 패션디자인의 창의성 개발 교육법의 관점에서 상호 관련성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Fig. 1).

        
          
          

          Fig. 1. 
				
          

          
            4P of creativity.
          
          

          

        

        환경(Place)은 교육기관의 창의성 교과목 개설의 커리큘럼, 강의실과 실습실 같은 공간, 기자재 등을 포함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과정(Process)은 교육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양한 매체의 활용 등의 창의성 개발을 직접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다. 창의성 개발 교육법과 더불어 교육자의 수업 운영 능력이 포함된다. 사람(Person)은 배우는 학생과 지도하는 교육자 및 함께 공부하는 동료 학생들을 지칭하며 질적, 양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창의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은 창의성 교육을 받아들이는 대상이자 창의적 발상의 주체이며, 함께 돕고 경쟁하며 서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대상이다. 교육자는 학생들의 능력을 이끌어내고 전문적 지식과 지도력으로 창의성 개발 교육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산출물(Product)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환경, 과정, 사람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교육이 실행된다면 양질의 산출물은 유연하게 전개되어 생산될 수 있다. 따라서 패션디자인에서 창의적 측면인 4P는 무형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환경의 바탕에서 발상의 과정(수렴적 사고과정, 발산적 사고과정)과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며 구체화되어 완성된 최종 산출물인 패션디자인으로 제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P 중에서 특히 환경과 과정은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법의 중요한 부분으로 함께 변화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지만 물리적 측면인 환경(외적 측면: 실습 공간 확보, 기자재 보유 등)과 과정(내적 측면: 교육법)이 같은 속도로 발전하며 교육현장에 동반 적용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새로운 교육법이 제시되어 창의성을 육성하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환경적 변화가 조금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완벽한 환경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며 시행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시간적 격차를 줄이고 창의성 개발 능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과정과 산출물에서는 무형과 유형의 구성과 표현이 혼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

        4P의 창의적 측면 속에서 나타나는 창의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창의성에 대한 연구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지는가(인지발달론적 입장, 인본주의적 입장, 성격·환경적인 입장)에 따라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Hah, 2003; Kang & Chung, 2000; Kim, 2004; Kim et al., 2010; Kim & Min, 2012; Lee, 2002; Shin, 2001; Song & Kim, 1999; Sternberg et al., 2009/2004). 창의성의 인지적 측면이 강조되는 특성들은 항목에 차이는 있으나 창의성의 주된 특성을 이루고 있는데, 창의적 발상의 주체인 사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의성은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여건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Shin, 2001)이므로 정서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종합하여 연구자는 패션디자인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창의성 개발 교육법의 창의성 요소를 호기심, 개방성, 독창성, 끈기, 종합력의 5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5가지 요소의 특성을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Elements of creativity
          
          

        

        
          
            
              	Elements of creativity
              	The tendency of element
              	Similar element names in precedent studies
            

          
          
            	Curiosity
            	
									Lively a propensity to raise a question of questions and interested in things around.
								
            	interest, diversity, sense of humor, playful sense
          

          
            	Openness
            	
									Mind to accept change and embrace the diversity of the surroundings without prejudice.

									The flexibility of thinking that you can associate freely.

									The ability to submit a number of different ideas.
								
            	flexibility, sensitivity, fluency
          

          
            	Originality
            	
									A tendency to recognize the value of one's ideas and not be affected by other people's evaluations.
								
            	identity, independence, self-confidence, personality, against rule, adventurous spirit, imagination
          

          
            	Patience
            	
									Endure difficulties, concentrate and focus on problems to answer questions.
								
            	persistence, immersion, patience
          

          
            	Synthetic ability
            	
									Consider the suitability and efficiency after collecting many elements.

									Ability to grasp objectives and elaborate new systems.
								
            	elaborateness, appropriateness, effectiveness
          

        

        

        창의성은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에 편향되지 않는 개방성과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 제시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 요소들은 이전과는 다른 자기만의 개성과 철학을 담아 새로운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가 전개되고 구체화될 수 있지만, 끈기가 부족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시련을 겪으면 포기해 버림으로써 창의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형의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을 끌어내고 종합력을 발휘하여 아이디어를 목적에 맞게 끈기를 가지고 다듬어서 최종적 산출물로 생산하는 것이 바로 창의성 개발 교육에 필요한 창의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 학생들 상호 간의 편안한 의견 나눔과 평가 그리고 학생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과 건강한 소통을 통해서 경험적 발상까지 이끌어내어 창의성에 대한 즐거운 끈기가 유지되도록 자극을 주고 응원하는 멘토로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4.2. 패션디자인 능력 육성을 위한 창의성 표현 방법
        창의적 아이디어는 외부로부터 발상의 대상을 받아들이고, 내부의 아이디어는 외부로 표출하는 쌍방향성을 가진다. 내부의 창의적인 생각을 외부로 표출해 내는 표현 방법은 생각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창의적인 발상은 다양한 확산적인 방법에 의하여 전개되고 구체화되며 정교하게 다듬어지는데, 아이디어가 외부로 표출되어 디자인의 형태로 완성되기 위해서 무형의 아이디어는 유형으로 드러나는 제품(일러스트레이션, 의복)으로 완성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초기의 아이디어 표현방법은 자기만의 생각과 수집된 정보를 간단한 단어(형용사)·표시(기호나 도형)·드로잉으로 단순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추상적이던 아이디어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희망점을 추가하여 조합하면서 구체화되기 용이하게 한다. 드로잉을 통하여 무형의 생각은 명확해지기 시작하지만 생각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단계별 간추림과 명확화가 이루지는 초기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의상의 모습이 대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패션디자인에서 시각적인 아이디어 표현방법은 크로키와 스케치 같은 드로잉을 비롯하여 콜라주 같은 맵핑,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다.

        가장 오래된 표현 방법인 선 긋기가 더해지며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내는 아이디어 시각화의 기본적인 방법은 드로잉(그리기, 스케치)으로써 드로잉은 장황하고 복잡한 설명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디자인에서 중요한 기본적 표현 수단이다. 학습을 통하여 첨단화되고 세련된 표현 방법을 사용하게 되지만, 가장 초기 단계인 선 긋기는 독창성의 첫 단계로써 선을 만들고 그 선을 보는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의 한 형식이다(Bettys, 2013/1986).

        Rhi(2005)는 창조에 영향을 미친 기술적 진보인 그림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상황을 묘사하는 기술로써 글로는 불가능한 의사전달을 가능하게 하고 손과 머리의 협업에 의하여 보다 폭넓은 생각의 전개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자료 취합과 논리적인 접근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그리기는 담당하는 일의 성격이 다른 좌·우뇌가 연계되어 함께 활동하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드로잉 연습은 양측 뇌가 연관성을 가지고 함께 활동하도록 자극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스타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발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드로잉은 패션디자인에서 필수적인 아이디어 표현 방법으로써 장소와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생각을 받아들이고 표현해내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가장 기본적이며 개인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는 그 자체로써도 가치가 있는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창의적인 발상 표현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장소와 최소한의 재료로 개인의 개성 표현이 크게 표출되는 드로잉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하지만 드로잉은 생각이 마음만큼 표현되는 것이 아니기에 학생들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진다. 그러므로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표현법을 익히고 자기만의 개성이 담긴 드로잉 표현의 자유로움이 쌓인다면 발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생각 표현의 부담감을 감소시켜 창의적 아이디어 전개에 즐거움과 성취감을 제공할 것이다. 드로잉은 창의성 개발 교육법에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반드시 포함되어 다른 표현 방법들과 함께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3. 패션디자인 능력 육성을 위한 창의성 문제 해결 과정과 특성
        심리학-교육학-디자인 분야의 창의성 관련 선행연구에 나타난 창의적 발상의 문제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심리학에 나타난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인식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3단계의 과정이 교육학과 디자인 분야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심리학은 공통의 문제 해결 과정 3단계를 통하여 문제에 대한 이론적 견해를 제시하고 이 해결책은 축적되어 후속 연구들의 개념적 기반이 되고 있다. 교육학은 공통된 심리학의 3단계 과정 마지막에 평가 단계가 더해진 총 4단계의 과정으로 나타났는데, 제시된 해결책을 현장 적용 실험 등에서 검증을 통하여 실제 적용이 가능한 방법 제안의 정교성을 볼 수 있었다. 패션디자인을 포함한 디자인 분야에서는 공통의 3단계에 해결책의 시제품 등을 통한 아이디어 평가와 완성품의 검증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섬세한 디자인 해결책의 적합성을 살펴보는 단계들이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통의 과정인 문제 해결 방법과 해결책 제시에 시각적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단계가 추가되며 아이디어가 제품이라는 구체적 형태를 가지고 생산되는 전공의 특수성에 적합한 차별성을 보여주었다(Fig. 2).

        
          
          

          Fig. 2. 
				
          

          
            The solving process of a creative problem in precedent studies of 3 fields.
          
          

          

        

        이처럼 상호 관계에 있는 3분야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는 패션디자인 능력 개발에 적합한 창의성 개발 교육법의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 단계(Understanding Stage), 아이디어 단계(Idea Stage), 시각화 단계(Visualizations Stage), 평가 단계(Evaluation Stage), 검증 단계(Verification Stage)의 5단계로 제시하고자 한다. 각 단계는 언제든지 평가와 의견 교류가 피드백되어 적합성 및 아이디어 발상 목표의 방향에 대한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을 수정함으로써 정교하게 구체화시킬 수 있다(Fig. 3).

        
          
          

          Fig. 3. 
				
          

          
            The solving process of a creative problem.
          
          

          

        

        첫째, 이해 단계로써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창의성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둘째, 아이디어 단계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확산적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확장과 디자인 전개 및 표현 가능성을 살펴보는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이 진행된다. 수집된 자료와 무형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단어나 기초적인 드로잉, 도형, 도식과 같은 표현 방법으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표출의 단계이다. 창의성의 호기심과 개방성 및 독창성이 적용되어 문제에 대한 추상적, 구체적 접근에 의해 분석, 분해, 조합, 해체, 재조합 등의 수렴적 과정과 확산적 과정이 함께 진행된다. 이 단계는 지식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디자이너의 경험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큰 역할을 하므로(Kang & Yang, 2005), 학생들 내부에 있는 다양한 생각 및 경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끌어주는 수업 분위기를 유도하는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발전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시각화 단계에서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개인적 취향이 더해진 창의적 과정을 거치며 구체화된다. 이 단계부터는 창의성이 좀 더 다듬어지며 시각적으로 나타나는데 최종 결과물의 종류에 따라 일러스트레이션, 도식화, 스타일화로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정리되어 걸러진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시제품이 제시되는 평가 단계이다. 목표에 따라 시제품은 평면적인 그림의 형태인 도식화나 입체적인 의복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 방법은 개인의 창의성을 독려해 다양한 발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평가 단계에서 수업시간에 개인의 평가 즉 학생들 간의 수평적 평가와 학생과 교수 사이의 수직적 평가가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Jeon(1997)은 아이디어 일지를 작성하게 한 실험군이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실험군의 학생들보다 발상에 효과가 있다고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 교류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교육 현장의 경험에서도 교수의 피드백뿐만 아니라 워크북 등을 통한 아이디어 교환, 스케치 연습, 일지, 발상된 아이디어에 대한 학생들 간의 의견 나눔과 같은 다양하고 자유로운 형식의 평가는 발상을 독려하고 부담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좋은 촉진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 단계이다. 평가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생산된 산출물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며 창의성의 문제 해결 단계 과정에 대한 검증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문제 해결 과정 중 이해 단계와 아이디어 단계에서 추상적인 생각으로 존재하는 무형의 창의적인 생각은 확산적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외부로 표출된다. 이렇게 표출된 아이디어는 다음 단계들을 거치면서 수정되고 다듬어지면서 더욱 구체화된다. 아이디어 단계와 시각화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는 대부분 단순하고 평면적인 표현이 이루어지고, 다음 단계들에서 계속 아이디어를 정교하게 다듬으며 구체화시킨다. 이와 같은 5단계의 창의적 문제 해결 단계는 크게 무형의 단계와 유형의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한 세부적인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의 특성을 Fig. 4에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교육 현장에서 패션디자인 능력 육성을 위한 창의성 개발 교육법을 4P 측면(환경, 과정, 사람, 산출물)의 유형으로 Fig. 5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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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istics of the solving process of a creative problem.
          
          

          

        

        
          
          

          Fig. 5. 
				
          

          
            The creative teaching method model for fashion design ability.
          
          

          

        

        첫째, 환경(Place)은 대학에서 커리큘럼에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과목을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지속적으로 고르게 포함시키고 발상 수업에 적합한 강의실과 기자재 환경 등의 작업 환경을 꾸준히 제공한다.

        둘째, 과정(Process)은 호기심, 개방성, 독창성, 끈기, 종합력의 5가지 창의성 요소로 구성된 내용의 창의성 개발 교육법이다. 교재나 워크북 같은 창의성 가이드, 교사와 학생들 간의 수직·수평의 디자인 발상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있어야 한다. 발상을 북돋우는 핸드 드로잉 같은 표현력 강화가 수업에 적극적이되 강압적이지 않게 꾸준히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해 단계-아이디어 단계-시각화 단계-평가 단계-검증 단계의 5단계로 구성된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창의적 발상을 해결하는 경험과 훈련이 수업을 통하여 꾸준히 실행되어 나타나는 검증된 효과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사람(Person) 중 교육자로서 수업 분위기를 유도하고 창의적 지도법과 더불어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 및 감성적 특성을 이끌어내고 동기를 자극하여 끈기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의 지도 능력을 구비한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창의성 요소가 바탕이 된 교육 환경과 사람(교육자) 그리고 과정 속에서 창의적 발상의 주체가 되는 사람(학생)에게 창의성 수업을 통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훈련과 경험이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면, 학생들은 생각의 전개와 표현에 부담감을 덜고 창의적 사고를 자연스럽고 즐겁게 발상하는 양질의 풍부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학생들의 독특한 개성이 담긴 창작물(Product)인 창의성이 풍부한 다양한 패션디자인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것이라 생각한다.

      

    

    

  
    
      5. 결 론
      현재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 즉, 창의성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반영하여 표현하고 또 다른 새로운 트렌드를 제안해야 하는 패션디자인에서 소비자들의 감성을 충족시키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상하고 전개하는 것은 힘든 작업이다.

      이 연구는 패션디자인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리학-교육학-디자인 분야의 창의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패션디자인 교육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창의성 개발 교육법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패션디자인 능력 육성을 위한 창의성의 특성, 표현 방법, 문제해결 과정과 특성을 연구 문제로 설정하고 살펴보았다.

      첫째, 심리학-교육학-디자인의 3가지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진 창의성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창의성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참신한 창작물들이 나올 수 있는 창의적인 환경이나 장소(Place), 창의적인 과정(Process), 창의적인 사람(Person), 창의적인 산출물(Product)을 가리키는 창의성의 측면인 고전적 4P는 패션디자인 능력 육성을 위한 창의성 개발 교육법에서도 주요한 특성으로 나타났다. 창의성의 4P 측면은 서로 강하게 이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를 보완하며 중요한 특성이 되고 있다. 다양하고 유연하게 디자인을 전개하는 패션디자인 능력 육성을 위한 창의성 개발 교육법에 적합한 창의성 요소는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이 함께 고려된 호기심, 개방성, 독창성, 끈기, 종합력의 5가지로 제안할 수 있다.

      둘째, 창의성 표현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창의성이 처음 외부로 표출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간단한 언어적 표현과 다양한 시각적 표현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언어적 표현은 여전히 추상적이거나 무형의 이미지 전달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드로잉과 같은 구체적인 시각적 표현이 동반되었을 때 형태에 대한 구체성이 더해지고 창의적 디자인은 발상자의 개성 있는 표현력이 담겨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패션디자인은 이미지를 통하여 소통하는 특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드로잉은 아이디어가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종합되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산출물로 나타날 수 있다. 드로잉은 가장 오래된 표현 방법으로써 단순한 스케치와 채색을 더하여 생각을 개성 있고 깊이 있게 표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표현에 부담감이 줄어들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즐겁고 유연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수록 발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드로잉에 의한 표현의 자유로움은 아이디어 발상에 편안함과 창의성 전개에 성취감을 고취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업을 통해 꾸준한 연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창의성 문제 해결 단계 및 과정은 이해 단계, 아이디어 단계, 시각화 단계, 평가 단계, 검증 단계의 5단계로 제시할 수 있다. 각 단계는 언제든지 피드백이 가능하여 아이디어를 수정하고 보강할 수 있다. 5단계는 머리에 떠오르는 추상적인 무형의 단계와 간단한 단어나 스케치와 같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며 모습을 갖추어가는 유형의 단계를 거치며 정교해지고 구체화된다. 또 평가 및 검증 단계에서 교수와의 수직적 평가나 다른 학생들과의 다양한 수평적 평가 같은 여러 방식의 의견 교환은 사고의 다양성과 확장을 더욱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발상자의 표현에 객관성 있는 시각을 더해 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창의성 개발 교육법의 특성들 중 일부는 이미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왜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왜 효과적인 교육법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가’라는 의문은 같은 도구도 사용되는 환경, 사람 그리고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이끌 수 있다는 기본적인 관점에 우리가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Sung et al., 2008)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창의성이 효과적으로 길러지기에 중요한 시기인 유년 및 청소년 시기에 개성 존중이나 자유로움과는 다른 규격화된 주입식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창의성 개발에 효과적인 방법이 일부 포함된 수업들이 이루지고 있어도 역할을 발휘하기엔 매우 제한되고 메마른 교육 환경이라는 경직성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는 일방적인 전달과 수용이라는 주입식 교육환경의 단점을 바꾸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으나,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 익숙한 사회의 변화는 너무도 더디기 때문에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하지만 창의적 사고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쌍방향의 소통하는 교육에 대한 의식변화가 포함된 한국형 교육법이 있다면 우리나라 창의성 개발은 안정적으로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본다.

      실행되는 적합한 교육법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법이 적용되어 개방성과 독창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속적인 활용의 검증도 필요하다. 교육과정에서 학생들 개개인의 아이디어가 다양하고 열린 독창적 시각으로 편안하고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게 꾸준한 교육적 환경 적응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 효과적인 창의성 개발 교육법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검증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면 창의성 육성에 고무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된다.

      또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효과적으로 계획하여 꾸준하게 창의성을 독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나친 부담감을 주는 강압적인 수업방식은 오히려 창의성을 이끌어 내는데 저해가 될 수 있으므로(Jeon, 1997),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연구는 패션디자인 능력 육성을 위한 창의성 개발 교육법을 위하여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들을 통한 종합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고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미 있는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후속 연구에서 창의성 요소와 문제 해결 과정을 실제 교육환경에 적용하여 단계별 운영이 주는 특성과 아이디어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토론을 통한 의견 나눔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살핀 후, 이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면 우리나라 환경에 더욱 적합한 창의성 개발 교육법의 접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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